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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불공단, 화학기업 입주 100% 증가
한은, 5년간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재편 … 목재종이업종 16.4% 감소

영암 대불 국가산업단지가 5년간 경공업에서 조선업을 비롯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

나타났다.

한국은행 목포본부는 “2006년 대불 산업단지 생산액은 8172억원으로 2001년 4409억원에 비해 85.3% 증가했

다”고 6월23일 발표했다.

특히, 조선업계 호황으로 조선관련 운송 장비 업종 생산액이 287억원에서 1842억원으로 6.4배로 증가했고 철

강 및 석유․화학업종도 100% 이상 늘었다고 목포본부는 설명했다.

하지만, 2001년 대불 산업단지의 주력 업종이던 목재종이업종은 16.4% 감소해 대불 산업단지의 주력 업종이 

목재종이, 음식료 등 경공업 중심에서 운송장비, 철강 등 중화학공업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목포본부 관계자는 “서남권은 2000년 이후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위주에서 장치산업인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

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고 2007년 11월 지식경제부가 대불 산업단지를 조선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지정함에 따

라 조선산업 비중이 더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”고 밝혔다.

또 “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가 변경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고용 유발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문제가 발생

하고 있다”면서 “목포시는 제조기업의 역외 이전 등으로 제조업 생산액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보다 적

극적인 제조기업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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